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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연구는스쿼시심판이경험하는판정어려움을 Giorgi의 현상학적분석방법을통해심판이처해있는상황과판정

결정의어려움에대한근원을규명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경력 10년이상의스쿼시

전문가중 2016년 대한스쿼시연맹에등록되어있는 2급 이상의자격을보유한심판 5명을연구참여자로선정하였으며, 참

여관찰및비구조적 반구조적심층면담을병행하여수집한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분석방법 4단계에따라 ‘개인적상황

에서오는어려움’, ‘사회적상황에서오는어려움’, ‘환경적상황에서오는어려움’으로구성요소로통합하였다. 스쿼시심판의

판정에 대한 어려움들은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의미로 함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심판들에게 공정하고 객관화된 판정을

기대하기 위해 판정주체자인 심판들의 처우개선과 심판들의 지속화, 전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어 : 스쿼시, 전문심판, 판정어려움, 심층면접, 현상학적 접근
Abstract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This space is for the abstract of your study in En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the squash referee’s decision by using the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Giorgi. With such approach, this paper investigated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difficulties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referee, and then argues the needs for eliminating such causes. Five referees were 
recruited as the study participants, among the experienced referees with more than 10-year experience and 2nd grade 
certification, issued by the Korea Squash Federation. The research was conducted between June 2015 and July 2016. 
Participatory observation,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 Following Giorgian four-step phenomenological 
analysis, all transcribed interview data were categorized into three components—‘problems from the individual 
situation’, ‘problems from the social situation’, and ‘problems from the circumstantial situation’. Although the 
referees are one of major factors that determine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 game, their working condition is far 
from the ideal, as observed in the problems above. Therefore,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judgement, it is most 
important to reward the referees, who are the subject of the decision, with better economic treatment. Such 
improvement of the working condition of the referees is also highly related with the reproduction and 
professionalization of the refe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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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요즘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심판의 잘못된 판정과

비현실적 제도의 도입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곧 치러질 평창동계 올림픽에서도 판정시비

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경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끌고 나가는 주도자로서

심판은 경기에서 선수, 관중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심판의 판정 하나 하나가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8]. 따라서 심판은 공정성을 기초로 합리적이고 객관적

인능력을발현할수있는전문성과도덕성을갖춰야한

다[11].

경기 중에 발생하는 잘못된 판정은 선수들의 사기는

물론 응원하고 있는 관중들의 불만을 일으켜 경기의 흥

미를 반감시키며 특히 큰 대회가 치러지면 오심으로 인

해억울한선수에관한기사가방송을통해전해지는일

은비일비재하다. 이렇듯스포츠경기에서막강한책임감

과 함께 심판을 하나의 스포츠 직업군으로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프로나 실업리그가 있는 종목에 한정된 이

야기일 뿐 비인기 종목에서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사실

상비인기종목에서는심판의보급및유지, 모집, 그리고

육성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왜 비인기종목에서의 심판의 상황은 왜 다

른지, 그로 인하여 판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스쿼시 종목의 예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최

근스쿼시에대한연구들은동호인관련연구[14, 15], 엘

리트스포츠로서의연구[13], 기술측면연구[9, 12], 그리

고산업관련연구들[5, 7] 이주를이루고있다. 지금까지

스포츠에서의 연구는 경기력이나 트레이닝방법 등 선수

중심의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떠한 현상을

보고자 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1-4].

따라서본연구는현상학적방법으로스쿼시심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서 심판이 처해

있는개인적, 사회적, 환경적부분의어려움에대한기저

를파악하고자하였으며심판판정의 어려움을분석하여,

비인기종목으로서 스쿼시 심판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그

환경의문제점을파악하고자하는데연구의목적이있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스쿼시 경기

를심판할때판정에대한심판의어려움을파악하여그

근원과 본질적 구조를 알아보고 , 합리적 심판제도 정착

및심판보급에대한어려움을파악하는데그목적이있

다.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2016년 대한스쿼시연맹등록되어있는

경력 10년이상이면서 2급이상의자격보유심판 5명을

유목적적방법을활용하여다음의 Table 1과같이선정하

였다.

Division Gender age Judging career
Career as
player

G. J. Kim Male 46 16y 3y

J. L.. Lee Male 42 12y 3y

I. K. .Park Male 42 10y 4y

S. S. Choi Male 41 11y 3y

K. K. Ha Male 41 11y 3y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2.2 조사도구 및 수집
본 연구에서는 2015년 6월부터 1년간 수차례 참여관

찰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참여자를만나 1차적으로비구

조적 심층면담을 가졌고, 2차적으로 반구조적 심층면담

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

하였다.

2.3 자료분석방법
본연구에서는 Giorgi(1985)의 현상학적분석 4단계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6, 10].

2.4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원자료의 분류와 해

석한결과가정확성과해석상의차이가없는가를점검하

기 위해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 측면에서 검토하

였으며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활용하여 내적타당

도를 높였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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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iorgi's Phenomenological Study of 
Methods Step 4

3. 결과
3.1 개인적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심판경험에서 판정의 어려움 중 개

인적 어려움에 대해 말하였고, 의미를 요약하는 단계를

통하여하위범주를사자성어로분류하였다. 이는과유불

급(過猶不及), 만시지탄(晩時之歎), 자기관리(自己管理)

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는 생리적(生理的) 어려움으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고정관념(固定觀念), 선입지견(先入

之見), 토적성산(土積成山), 보상판정(補償判政)은 심리

적(心理的) 어려움으로 의미를 구분하였다.

3.1.1 신체적 어려움
좋은 경기를 위해서 선수만 체력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경기에서 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심

판은 정확한 타이밍에 신속한 판정을 위해 주의력과 집

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판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신체적어려움으로시합당일컨디션을유지하지못하여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1) 과유불급(過猶不及)

본 연구참여자는적게는하루에한경기에서많게는 5

경기 이상을 소화하게 되어 경기가 많을 때에서는 충분

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여 그에 대한 불만을 표하

였다. 이러한 빡빡한 경기 운영으로 인하여 심판들은 신

체적인피로를느끼고있었다. 또한, 심판판정의가장중

요한요소인판단력이저하됨으로서경기의흐름을빠르

게읽지못하게되어경기중에선수들의어필을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판의 주의집중력의 저하는

매끄럽지못한경기의진행으로이어져선수들에게불신

을 야기시킨다.

“사실하루에보는경기수가많은건사실이에요. 참여하

는 심판이 많이 없으니 어느 정도 감안하고 심판을 보긴

하는데언제한번은제때심판교체가이루어지지않아점

심때를 넘긴적도 있어요. 그땐 정말 피곤하고경기에 집

중이 잘 안되더라구요”(박일관)

“오전심판을볼때와오후에심판을볼때는확실히다른

것같더라구요. 중략...또심판들이많이오지않아서경기

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심판 보는 게 싫어

져요 ”(하객관)

(2) 만시지탄(晩時之歎)

스쿼시는 시간 제한이 없는 경기로서 선수들의 체력

향상과 좋은 환경으로 인하여 경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

다. 특히스쿼시경기의경우 ‘렛’이 주워질경우그랠리

를다시해야함으로 ‘렛’의 요구가많을수록경기시간은

더 길어 질 수밖에 없다.

“전에한번은준결승경기심판을봤는데둘이백중세인

데다가한선수가 LET을많이요구하니까경기시간이너

무길어진거에요. 정말힘들더라구요. 정말 2시간가까이

경기가진행된것같아요그땐정말피곤하고... 다음경기

에 또 심판 볼 생각을 하니 힘들더라구요.”(이중립)

“진짜어필많은경기나오래치는선수들경기보면힘들

죠. 그래서저는후반으로갈수록 LET어필에대해잘안

받아줘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해서요. 경기시간이

길어지면정말피곤하거든요. 특히 1심제일때는정말힘

들어요.”(최신속)

(3) 자기관리(自己管理)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적인 질병이나, 자기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시합 당일에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임했던

경험이 다수 있었다.

“술먹은다음날심판볼때많이힘들죠. 사실 그러면안

되는데타지에서오랜만에선·후배들만나면...중략... 그래

서 그 다음부터는 시합 전에는 금주하려고 노력해요.”(최

신속)

“대회기간에감기가걸려정말죽을것같은적이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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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대신할심판이없어서약을먹고심판을받는데멍하

고졸립고정말미치는줄알았어요. 사실그때오판이좀

있었거든요. 선수들에겐 미안하죠.”(하객관)

3.1.2 심리적 어려움
스포츠현장에는선수, 지도자, 심판, 관중들이존재한

다. 그중에서심판은경기의운영과수행의유연성에가

장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가장 많이 고려되는 사항

이 심판의 심리적 상황이다.

(1) 고정관념(固定觀念)

연구 참여자들은 오랜 현장 경험으로서 많은 선수들

에대한지식을습득하고있었다. 따라서경기의참여하

는선수들의경기전적및기존대회에서보여준실력수

준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판정 시 우수하다고 인식

하고있는선수에게유리하게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경기에 들어가기전에 심판 배정표를 보잖아요. 그럼어

려울 것같은 경기, 쉬운 경기감이 와요. 그걸로오늘 일

진좋다. 말하는심판도있구요. 심판을어느정도보다보

면 선수들 실력을 어느 정도 아니까..”(박일관)

“저희정도 경력이있는 심판들은선수들의 장, 단점부터

실력까지 다알고 있거든요. 누가 이기고 질지대충 알죠

평상시 전적도 있으니까. 큰 변수가 없으면 그선수가 이

기죠.”(최신속)

(2) 선입지견(先入之見)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경

기가치러지거나기본적인매너를갖추는선수가나왔을

때 그것이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스쿼시

심판들은예의와매너를지켜야한다고기본적으로생각

하고있었으며, 경기중예의를잘지키는선수들을선호

하였다. 또한 저돌적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선수를 선호

하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저는운동선수는예의가기본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근데

경기 중에 어필을 정말 예의 없게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중략... 심한 선수들을 보면 기분이 안 좋죠. 영향이 아주

없을 순 없는거 같아요!”(박일관)

“경기스타일이다르잖아요. 근데심판들도스타일이다르

다보니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열심히 치는 스타일이 좋아요 그런 친구한테는 크진

않지만 좀 더 판정이 후해지는 것 같아요”(하객관)

(3) 토적성산(土積成山)

심판들은 기본적으로 판정을 내릴 때 오심에 대한 가

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심판경험이적을수록불안감은고조된다고언급하였

다. 또한 경기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남자선수들의 경기

에서는 명확하게 판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심판의 경력에 따라서 판정을 신뢰하는 경우들도

있어 신임심판들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여자선수의

경기를 심판함으로서 현장 경험을 쌓아 전문심판들처럼

어려운 경기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

“동호인 출신 심판들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선수 출신보

다 판정에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많이경험해야

비슷해 진다고 할까.. 물론 심판 경력에 따라서도 차이나

죠.”(이중립)

“많은 경험은 자신감 상승과 비슷해요. 신입심판들은 엄

청 떠는 것 같고 집중은 잘하는 것 같은데 판정 할 때 판

정 내릴 때 보면 어리버리하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

죠.”(박일관)

“감 떨어진다고들 하잖아요. 전에 한 1~2년 심판 안 보다

가심판을보는데잘안보이더라구요경험도꾸준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최신속)

(4) 보상판정(補償判政)

경기의심판을보다보면, 의도하지않게오심을하게

되는경우도있다. 그러한경우에심판본인도판정이틀

렸음을 인지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는 미안한 마음에 보

상을 하기 위하여 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

였다. 심판들은 자신의 판정을 번복하는 것에 대한 두려

움과 심리적 부담감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보상수준의 판정을 대신 내리게 된다고 말하였다. 하지

만이는한번에오심으로그치지않고 ‘보상판정’으로인

해또한번의오심을범하는결과를낳는것으로바람직

하지는 않는 것이다.

“판정을 내리고 틀린 것 같다. 생각이 들면 다음 판정 땐

그 선수에게 좀 더 유리하게 판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땐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했구요”(최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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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판정했다고생각하면 그선수에게 미안하죠. 그래

도그걸보상해줄수없으니다음기회에하는거죠. 뭐”

(하객관)

3.2 사회적(社會的) 어려움
3.2.1 관계적(關係的) 어려움
(1) 고립무원(孤立無援)

스쿼시선수들은 경기를 하다가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경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심판에게 어필을

하게 된다. 심판은 이러한 어필에 대해 공정하게 대해야

하는데그동안의사회적관계들로인하여심리적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부담감으로

인하여판정이달라지는경우도있다고언급하고있었다.

따라서심판은공정함을위해개인적인관계를배제해야

한다.

“손이안으로굽는다고하잖아요. 사실좀더친한지도자

가가르치는선수나친한선수가있으면많이는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이중립)

“시합장에 가면 심심하다 못해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어

요. 개인적으로 친한 선·후배를 만나도 인사 외에는 따로

이야기 하기가 어렵거든요. 괜한 오해를 살 수도있고 난

감하죠.”(하객관)

(2) 대중심리(大衆心理)

스쿼시 심판들의 판정에 관중의 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의 규모는 크나 관중의 숫자가 많

지않은선수권대회보다많은동호인들로구성되어있는

동호인대회에서더판정의어려움을겪고있다고말하고

있다.

이는 스쿼시의 특성상 스쿼시 심판들이 관중과 가까

운 위치에서 경기장 안의 판정을 내리게 되므로 관중으

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스쿼시만큼관중의영향을가까이서받는종목도없을거

에요. 사실스쿼시심판은관중속에있잖아요. 제가 판정

을 내리기도 전에 관중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그럴땐약간짜증도나고내판정과다를땐순간

적으로 혼동도 되더라구요.”(김공정)

“꼭 관중 중에 빨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용히

해달라고할때도있지만귀찮아서그냥넘어가는편이에

요. 아무래도판정이다를땐눈치가보이긴하죠. 그냥제

의견대로 밀어부쳐요.”(이중립)

3.2.2 교육적(敎育的)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판정을 내리는 것에는 시합 현장 외

에도 규정을 알려주는 교육이나 선임 심판과의 대화를

통한 판정의견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1) 심판 교육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대한 이해와 주기적 교

육을 통한 보완 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교육이강화되고있지못한실정임을연구참여자들은이

야기 하고 있었다.

이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 연수회에 대해 부

족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올바른 판정문화를 위하여 지

속적이며 체계가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수회가 좀 문제가 있어요. 지방에서 연수회 한번 참가

하려고반나절을보내요. 그런데가보면별거없는거에요.

내려갈 때 허무 할 때가 많았어요.”(이중립)

“교육이되게중요하잖아요그런데연수회에가보면나는

알고 있지만 처음 온 후배들이나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

냥 앉아 있다 가는 것 같아요”(박일관)

(2) 상호작용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 외에 경기 종료 후 심판들끼리

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심판들로 하여금 판정에 대한 반

성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음 판정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또한 심판 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현장교육

으로서의 의미가 주어지게 된다.

“외국에 심판으로 나가보면 그래도 피드백을 많이 하는

것같은데우리는그게좀부족한것같아요. 대화를통해

서 몰랐던것도 배우고. 자기가 뭘 틀렸는지 알게 되기도

하고...”(김공정)

“심판들끼리 심판 끝나고 판정에 대해 이야기 하는게 굉

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구요. 모두가 판정에 확신이 있

어서 내리는 경우도 드물고.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좀 그

렇고그런데자연스럽게이야기하는자리가생기면도움

이 많이 되요.”(이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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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환경적 어려움
3.3.1 처우의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스쿼시 심판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심판석의 위치와 처우문제(處遇問題)에 대해 어려움을

말하였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1) 정저지와(井底之蛙)

심판석의위치는국제규정에는명시되어있으나국내

스쿼시 사정상 매 대회 이를 지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스쿼시전용경기장은전국에 5곳정도이며이마저

도 대부분 지방에 설치되고 있어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스쿼시는 심판보기참 어려운 종목이에요. 코트 밖에있

다 보니까.. 시설여건이 좋은데에서만 경기가 이뤄지는게

아니니까.. 관중하고너무가까이있는것도그렇고등바

로 뒤에서 응원 크게 할 때는 깜짝깜짝 놀라요.”(이중립)

“심판볼때위치가참중요하잖아요. 근데선수에가려서

잘안보일 때는 남감하죠. 그냥 LET선언하면되는데괜

히제가실수해서 LET주는것같아맘이불편해요”(최신

속)

(2) 외화내빈(外華內貧)

스포츠기사를 보면 심판이 돈으로 매수되어 부정을

저질렀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심판 개인적 성품에서 야기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심

판에대한처우에대하여생각해봐야할문제이다. 우선

적으로 프로리그나 실업리그가 없는 종목들의 심판들은

개인적인 직업을 갖고 있다가 대회가 있을 때만 심판으

로활동하고있어일용직근로자와같은처우를받고있

는 실정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저언제까지심판할수있을지모르겠어요. 직업을따로

가지고있으면서심판참여가힘들어요. 센터에서눈치도

보이고 대회 참가 할 때 좀 고민되요.”(이중립)

“심판! 누가보면대단한거하는지아는데막말로일용직

이죠. 심판 참여해달라고연락오면솔직히고민되요. 의리

로 하는거지. 뭐 있겠어요.”(하객관)

3.3.2 행정적 어려움
(1) 혼용(混用)의 어려움

스쿼시 심판제도는 1심제, 2심제, 3심제가 있다. 또한

요즘에는 좀 더 명확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비디오 분석

(Video Review)을 실시하고있다. 그러나시합의규모에

따라서심판제도가혼란스럽게선택되고있으며,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아직 비디오 분석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심판의판정에전적으로의지하게되어부담으로자리잡

고 있다.

(2) 배정의 어려움

심판을 배정할 때는 친분관계나 경기진행상황 등에

맞게 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심판의 배정은 스쿼시

종목 뿐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다. 사실공정한심판배정을위해선선수, 지도자와의학

연, 지연 등 친분관계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심판원의 부

족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판배정도굉장히중요해요어쩔땐동향인데심판에배

정될때도있어요배정위원에게바꿔달라고했는데상관

없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심판을 보는내내 신경쓰였어

요. 괜히 상대선수가 오해할까봐...”(이중립)

“경기가 오래 걸려미뤄지면 남감하죠. 쉬지도 못하고다

음경기에들어가는경우도있고그럼피로감때문에아무

래도 집중하기 힘들어요. 이런 세심한 부분도 신경을 써

야 될 것 같아요”(박일관)

4. 결론
이 연구는 스쿼시심판이 경험하는 판정어려움을

Giorgi의 현상학적분석방법을통해심판이처해있는상

황과 판정 결정의 어려움에 대한 근원을 규명하고자 하

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에 스쿼시 심판이 경험하는

판정 어려움이 의미하는 구성요소 3개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개인적어려움은신체적어려움과심리적어

려움으로구분하였다. 이는과유불급과만사지탄, 그리고

자기관리로분류한신체적어려움과고정관념, 선입지견,

토적성산, 그리고보상판정으로분류한심리적어려움으

로 구성되었다.

두번째, 사회적어려움은관계적어려움과교육적어

려움, 환경적 어려움으로 구분하였다. 관계적 어려움은

고립무원, 대중심리로분류하였으며, 교육적어려움은심

판교육과 상호작용으로 분류하였다.

세번째, 환경적어려움은처우의어려움과행정적어

려움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처우의 어

려움을다시정저지와와외화내빈으로분류하였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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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려움은혼용의어려움과배정의어려움으로분류하

였다.

다시 말해, 사회는 심판에게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등의다양한요구를하고있지만본연구의결과처럼스

쿼시 심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원인 ‘외화내빈’에

대한 문제가 우선 처리되어야 판정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경기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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